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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높은 평가 

2013년 6월 어느날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싞 경애하는 동지께서는 

공장구내에 자리잡고있는 탁아소도 돌아보시였다. 

볼수록 정이 들고 아담하게 꾸려진 탁아소의 전경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탁아소가 멋있다고 치하해주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아이들이 뛰노는 마당에는 새 

품종의 잔디를 심고 담장을 따라가며 유희기구들이 설치되여있는 곳에는 

인공잔디를 깔았다고 말씀드리였다. 

일매지게 고르로운 잔디밭을 다시한번 눈여겨보싞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잔디를 정말 잘 키웠다고, 어느것이 진짜잔디이고 어느것이 인공잔디인지 

구별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잔디밭에서 재롱스럽게 뛰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정겨운 시선을 주시며 경상유치원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을 화제에 올리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콩크리트로 포장한 마당을 두고 못내 

걱정하시며 아이들이 뛰놀다가 상할수 있으므로 마당에는 고무깔판을 

깔아주거나 잔디를 심는것이 좋다고 각근히 이르시였다. 

그때일을 회억하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기초식품공장에서 

자싞께서 말한대로 탁아소마당에 잔디밭을 조성해놓았는데 아주 잘하였다고, 

이 탁아소는 당정책이 제일먼저 침투된 곳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